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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한 금지식물 불법 수입 차단!

- 식물방역법 위반자 21명을 적발, 검찰 송치 14명·과태료 부과 7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해외직구로 

수입된 금지식물*의 폐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식물방역법 위반 8건(피의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으며, 추가로 10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금지식물(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기주식물) : 열대생과실(롱간, 망고스틴 등),

생열매채소(풋콩, 가지 등)

** 2021년 열대생과실 폐기 건수: (’20.) 1,281건 → (’21.) 3,843건, 200% 증가

  이번 기획수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을 이용하여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은밀하게 광고

하고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 실제 배송 

등을 분석하여 위반 정보를 수집하였다.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이하‘특사경’)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

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하였다.

  또한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국내에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수차례에 

나누어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주요 위반 사례 >

(국제우편) 외국인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가 국제 소포로 베트남산 구아바, 산톨 등

금지식물(176kg)을 베트남 식품, 의류 등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여 불법 반입

(특송화물) 특송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태국산 롱간, 람부탄, 산톨 등 금지식물(2,700kg)을

태국 식품, 스낵 등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여 불법 반입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이주 여성(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식재료의 

수요도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대행 서비스도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검역본부는 수입 검역절차, 수입 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를 각종 홍보매체와 

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 수입된 금지식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유사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 특사경을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현장 단속은 강화하고, 과학적

이고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귀화인 등을 사이버 명예감시원

으로 위촉하여 외국인들의 위반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해외직구로 수입된 불법 식물류(증거사진)

     2. 주요 수입금지 생과실 및 열매채소



붙임 1  해외직구로 수입된 불법 식물류(증거사진)

<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열대과일, 채소류 등 금지식물 >

< 디지털포렌식 분석해서 찾아낸 열대과일 불법수입 증거사진 >



붙임 2  주요 수입금지 생과실 및 열매채소

< 롱간 > < 망고스틴 > < 사포딜라 >

< 람부탄 > < 구아바 > < 산톨 >

< 풋콩 > < 가지 > < 고추 >


